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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정신적 오염 척도의 타당화

이  우  제         김  창  대†
        박  찬  훈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서울대학교         오하이오대학교

                   박사과정               교수               박사과정

본 연구는 정신적 오염 척도(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의 한

국판 타당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정신적 오염은 오염물질과 신체적 접촉 없이도 더러움

을 느끼는 심리적 현상으로,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의 다양한 증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증상의 심각도와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오염 척도는 Rachman(2004)의 이

론에 기반하여 정신적 오염 현상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

서는 번역-역번역 방법을 통해 한국어판 정신적 오염 척도를 번안하였고, 만 16세 이상의 한

국인 550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 

구조를 확인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의 단일 요인 구조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으며 수렴 타당도는 정신적 오염과 강박장애 증상의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해 지지되었다. 또한 강박장애 상위, 하위 집단 간 정신적 오염 수준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변별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후

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신적 오염, 정신적 오염 척도, 강박장애, 오염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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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는 강박

사고와 강박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일

상 기능에 장애를 겪는 정신질환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흔히 발병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는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강박

장애는 1980년대 이후 역학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비교적 흔한 질환임이 밝혀지기 시작했

는데(홍진표 등, 2009), 미국에서의 평생 유병

률은 2.3%(Ruscio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의 

평생 유병률은 0.8%로 보고된 바 있다(홍진표 

등,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서 강박장애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가 2009년

과 2013년 사이 약 2만 1천명에서 2만 4천명

으로 13% 가량 증가하였고(박성훈, 2014) 2015

년과 2019년 사이에는 2만 4446명에서 3만 

152명으로 23%가 증가하였다(변해정, 2021). 

이를 통해 강박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국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정신과적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음

을 고려하면 더 많은 수의 일반인이 해당 증

상을 겪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선행 사건에 의해 촉발된 강박적 사고가 불

안을 유발하고,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충동적

인 강박행동이 동기화되는 것이 강박장애 증

상 발현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이다(Penzel, 2017). 

강박장애에 대한 상담 개입은 이러한 메커니

즘에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노출 및 반응방지법과 같은 행동적 접근이 

활용되어왔으나 잦은 중도 탈락과 치료 거부

(Abramowitz, 2006; Foa et al., 2005), 낮은 회복

률(Fisher & Wells, 2005) 등이 문제점으로 지

적돼왔다. 제한된 상담 효과는 개입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위험요인 간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한 탓일 수 있다(Clauss & Bardeen, 2022). 따

라서 강박장애와 관련된 요인 간 관계를 추가

적으로 탐구하여 증상의 발현, 유지, 발달의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박장애 증상을 보이는 개인은 오염 및 청

결, 대칭이나 정렬, 확인, 도덕적 결함 등 다

양한 주제에 집착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오

염에 대한 두려움은 강박장애 증상 가운데 가

장 흔하게 발견되는 주제이다(Rachman, 2004; 

Rasmussen & Eisen, 1992). 더불어 오염에 의한 

위험의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유발될 수 있는 과도하고 충동적인 청결행동 

역시 강박장애의 다양한 충동 유형 중 확인행

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하다(Foa & Kozak, 

1995; Rachman et al., 2014).

전통적으로 오염에 대한 두려움은 접촉 오

염(contact contamination)을 중심으로 연구돼왔

다. 접촉 오염이란 더럽거나 위험한 물질이나 

사람, 장소와의 물리적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더러운 느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Rachman(2004)은 접촉 오염과 구별되는 

정신적 오염(mental contamination)이란 개념을 

제안하였다. 정신적 오염이란 식별 가능한 오

염물질과의 신체적 접촉 없이도 내적인 더러

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오염을 

겪는 이들은 더럽거나 혐오스럽거나 비도덕적

인 사람이나 사건, 사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더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떨쳐내기 

위해 씻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Mathes et 

al., 2019). 정신적 오염은 혐오감, 불안뿐 아니

라 비도덕성, 수치심 등과 강한 관련성을 보

인다는 점(Jacoby et al., 2018), 씻는 행동으로는 

오염의 수준이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접

촉 오염과 구별된다(Herba & Rachm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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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할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청결행동

만으론 되려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어 정신적 

오염의 자연스러운 쇠퇴를 막는다(Coughtrey et 

al., 2014).

다수의 연구들에서 정신적 오염의 존재

를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Fairbrother과 Rachman(2004)은 성폭행 경험이 

있는 50명의 여성들 중 70%가 성폭행 사건 

이후 씻고 싶은 충동을 느꼈음을 보고하였고, 

성폭행 사건을 회상하는 것은 내적 더러움과 

씻고 싶은 충동을 재유발하였다. 이 외에도, 

합의하지 않은 키스 패러다임(non-consensual 

kiss paradigm)을 활용한 실험 연구들에서, 합의

하지 않은 키스를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

은 여성들은 합의 하에 이뤄진 키스를 떠올린 

여성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내적 더러움과 

씻고 싶은 충동을 보였으며(Fairbrother et al., 

2005; Herba & Rachman, 2007), 입을 헹구고 

손을 씻는 등의 청결행동을 보였다(Herba & 

Rachman, 2007). 또한 Krause와 Radomsky(2021)

와의 연구에서는 합의하지 않은 키스 패러다

임을 활용한 실험을 하되 타액의 물리적 교환

이 없는 성희롱 상황을 상상하게 했음에도 더

러움, 불안, 혐오감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

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떠올리는 조

작을 활용한 실험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

가 관찰되었다(이유나, 이장한, 2015; Coughtrey 

et al., 2014; Krause & Radomsky, 2023). 예를 들

어 Coughtrey 등(2014)은 40명의 대학생에게 혐

오, 수치, 배신, 더러움 등 정신적 오염과 관

련된 단어들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자서전

적 기억을 회상시켰다. 그 결과, 더러운 느낌

과 씻고 싶은 충동이 회상 전에 비해 유의미

하게 상승하였다. 

이 외에도 Coughtrey 등(2012)은 오염에 기반

한 강박장애 진단을 받은 20명의 환자들을 대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모든 환자들

이 신체적 접촉 없이도 오염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하였고, 오염물질 외에도 기억, 

원하지 않는 생각들, 꿈, 비난 등이 오염의 원

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참여자는 정신적 

오염에 대한 반응으로 하루에 20에서 50번 손

을 닦는다고 보고하였다. Coughtrey 등(2012)의 

연구에서는 강박장애 진단 경험이 있는 177명 

중 약 10%는 임상적 수준의 접촉 오염 증상 

없이 정신적 오염을 겪고 있었고 약 15% 가

량은 임상적 수준의 정신적 오염 없이 접촉 

오염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접촉 오염과 정신

적 오염을 동시에 겪는 사람은 36%로 나타났

다. 이는 정신적 오염이 강박장애 환자들이 

경험하는 두드러지는 증상 중 하나이며 접촉 

오염과 관련되나 독립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정신적 오염은 독특한 심리적 현상으로서 

주목받는 것을 넘어, 접촉 오염과 관련된 강

박장애 증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

인으로서 연구되고 있다(Krause et al., 2020; 

Mathes et al., 2019; Melli et al., 2014). 예를 들

어, Mathes 등(2019)은 높은 수준의 강박장애 

증상을 보고하는 88명의 대학생에게 더러운 

토사물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내적 더러움을 

유발한 후 더러운 사물을 만지게 하여 접촉 

오염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 접촉 오염 전, 후 

시점에 두려움과 손을 씻고 싶은 충동의 수준

을 측정하였는데, 상상만으로 유발된 내적 더

러움은 접촉 오염 후와 청결행동 후의 두려움

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결행동 후의 씻고 싶

은 충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적 오염을 경험하는 이들이 오염에 대한 

내적인 느낌으로 인해 접촉 오염에 대해 더 

높고 지속적인 반응성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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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관련하여 정신적 오염은 강박장애 증상과 

그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Coughtrey et al., 2018; Krause et 

al., 2020; Melli et al., 2014). Melli 등(2014)은 오

염을 두려워하고 청결 의식(ritual)을 보이는 강

박장애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혐오감을 쉽게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혐오 경향성(disgust 

propensity)이 오염 관련 강박장애 증상에 미치

는 영향을 정신적 오염이 매개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연구자들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자주 혐오감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신체적, 심

리적 침해나 비도덕적 사고, 충동과 같은 외

적, 내적 자극은 정신적 오염을 유발하고, 촉

발된 혐오감이 청결행동을 유발하며 강박장애 

증상을 강화할 거라 추론하였다(Melli et al., 

2014). Krause 등(2020)의 연구에서는 오염과 

관련된 강박장애 증상이 자신이 화가 나거나 

위험해지거나 나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feared 

self-perception)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

였고, 이러한 두려움이 자신의 내적 결함을 

자각하는 경험으로서 정신적 오염을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강박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칠 거

라는 가설을 세웠다. 626명 대학생들의 데이

터를 분석한 결과, 정신적 오염이 자기 자신

에 대한 두려움과 접촉 오염 증상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정신적 오염이 강박장애에 대한 

개입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가령 

Mathes 등(2019)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강

박장애 수준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출 및 반응 방지 개입을 세 차례 실시하였

고, 정신적 오염 경향이 개입의 효과에 미치

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개입 이전의 정신적 

오염 수준은 세 차례의 개입 후 접촉 오염과 

관련된 강박, 충동, 회피행동, 스트레스 수준

의 종합 측정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오염은 개입 2주 후의 낮의 개

입 효과와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정신적 오염이 오염과 관련된 강박

장애 증상의 심각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이를 

간과한다면 상담 개입의 효과 역시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정신적 오염은 주로 접촉 오염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서 연구돼왔으나(Blakey 

& Jacoby, 2018; Jacoby et al., 2018),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강박장애 증상과의 관련성이 연

구되었다. 예를 들어 강박장애 증상을 오염

(contamination), 피해에 대한 책임감(responsibility 

for harm), 용납할 수 없는 강박사고(unacceptable 

thoughts), 대칭 및 완벽성, 정확성(symmetry)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했을 때, 정신적 오염은 

오염뿐 아니라 다른 세 가지 차원의 증상들과

도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Jacoby et al., 2018). 

또한 정신적 오염은 오염 관련 증상을 제외한 

강박장애 증상 전반의 심각도를 유의하게 예

측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임상군과 비임상

군 모두에게서 나타났다(Inozu et al., 2016; 

Radomsky et al.,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신적 오염이 오염과 관련된 증상뿐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강박 증상들의 유지, 강화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Blakey와 Jacoby(2018)가 제안한 것처럼, 정신적 

오염의 영향을 다양한 강박장애 증상과 관련

해 탐구하는 연구 동향은 이 정신질환을 보다 

정교하게 개념화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듯 정신적 오염은 전통적인 접촉 오염

과 구별되는 경험으로서, 강박장애 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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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및 그 회복에 있어 고려될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신적 오염에 대한 학계의 

관심에 발맞춰 정신적 오염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역시 일찍이 개발되었

다. 정신적 오염 척도(the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VOCI-MC)는 정신적 오염에 대한 Rachman(2004)

의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정신적 오염 현상을 평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정신적 오염과 

관련된 20개 문항들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

가하며,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심각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신적 오염 척도는 

비임상군과 임상군을 대상으로 .85~.97 사이

의 Cronbach’s α값을 보이며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으며(Inozu et al., 2016; Melli et al., 2015; 

Radomsky et al., 2014)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을 가졌음이 밝혀졌다(Inozu et al., 2016; 

Melli et al., 2015). 또한 정신적 오염은 오염에 

대한 민감성, 오염과 관련된 강박장애 증상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과는 이보다 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adomsky et al., 2014). 

또한 오염과 관련된 강박장애 증상을 겪는 환

자 집단은 오염과 관련되지 않은 증상을 겪는 

강박장애 환자 집단에 비해 정신적 오염 수준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염과 관련되지 않은 

증상을 겪는 강박장애 환자들의 정신적 오염 

수준은 강박장애 외의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집단 및 비임상군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높았다(Melli et al., 2015).

한편 국내에서는 정신적 오염 현상의 존재

와 특성을 탐구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이유나와 이장한(2015)만이 비윤리적 행

위를 회상하는 실험적 조작을 활용해 정신적 

오염의 영향을 탐구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조작이 청결과 관련된 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도덕성 수

준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자 했고, 높은 도덕성 집단이 낮은 도덕성 집

단에 비해 조작 후 청결 관련 물건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

구는 정신적 오염 현상이 한국인들에게도 나

타나며 특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진 개인들

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정신적 오염을 독립된 심리적 구인으로서 측

정하려는 시도는 이뤄진 바 없다. 정신적 오

염 증상의 특성을 밝히고, 그것이 강박장애 

증상의 심각도나 상담 개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적절한 개입 방

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오염을 안정

적이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

이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오염 척

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만 16세 이상의 한국

인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

증하였다. 먼저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

어판 정신적 오염 척도를 번안하였고, 전체 

표본을 무선할당으로 표본 A와 B에 배정하였

다. 표본 A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요인 구조를 추정하였고, 내적 합치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

어서 표본 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

지막으로 전체 표본을 활용하여 강박장애 증

상 및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수

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정신적 오

염은 강박장애의 하위 증상으로 개념화된 이

래(Rachman, 2004) 꾸준히 강박장애와의 관련

성이 연구되어 온 만큼, 강박장애 증상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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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관을 보일 거라 예상하였다. 반면 이론

적 연관성이 미약한 우울 증상과는 보다 약한 

상관관계를 보일 거라 예상하였다. 추가적으

로 강박장애 증상의 상위 25%와 하위 25% 집

단을 나눈 후 두 집단이 정신적 오염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함으로써 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절차

질문지의 번안 및 검토

정신적 오염 척도의 원저자 중 한 명인 Roz 

Shafran으로부터 전자 메일로 척도의 사용 승

인을 받았다(2022년 2월 11일 서신교환). 영어

로 되어있는 문항들의 한국어 번역을 위해 번

역-역번역 방법을 사용하였다(Brislin, 1970). 먼

저 두 명의 저자가 각각 영문 문항들을 번안

하였고 서로의 것을 비교하여 더 적합한 문장

으로 수정하여 1차 번안을 완료하였다. 이후 

상담학 전공의 이중언어가 가능한 박사과정생 

2인에게 1차 번안본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20개 문항의 적합성을 5점 척도

로 평정하게 하였고, 1-2점에 해당되는 문항들

을 대체할 표현과 그 외 추천할 만한 표현을 

제시해달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가 

1-2점에 해당되는 문항은 없었고, 추천받은 표

현들을 검토해서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학 전공 석

사과정생 1인이 역번역을 하였으며, 원 문항

들과 역번역된 문항들의 의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담학 전공이 아닌 또 다른 이중언어

자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1개 문

항이 2점을 받았고 1, 2저자의 논의를 거쳐 

해당 문항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예비 척도를 마

련하였다.

자료 수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 16세 이상의 남

녀 501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남성은 189

명(38%), 여성은 312명(62%)이었으며, 연구 참

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33.2세(SD=12.40)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전체 표본을 무선할당으로 

표본 A와 B에 배정하였고, 표본 A는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에, 표본 B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표본은 수렴 및 변

별 타당도 검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SPSS 22.0를 활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

석을 위해 AMOS 22를 사용하였다. 요인추출

방식에 있어선 공통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최대우도법을 추정 모형으로 활용하였다. 최

대우도법을 사용할 시에는 자료의 정규성과 

적합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왜도, 첨

도, KMO(Kaiser-Meyer-Olkin) 적합도, Bartlett 구

형성 검정을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

값이 3 미만일 때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KMO 지수가 >.5 이면서 Bartlett 검정

이 기각될 때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정규성, KMO 적합도, 구

형성의 기준을 충족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Kline, 2005; Kline, 2011). 

또한 Kline(2005)이 적합도 지수 표기에서 

RMSEA, SRMR, CFI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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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

인분석 시 적합도를 평가할 때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SRMR, 증분적합도지수인 TLI

와 CFI를 활용하였다. 평가 기준으로는 RMSEA

와 SRMR은 <.08이면 좋은 적합도, <.01이면 

보통 적합도로 보았으며, CFI와 TLI는 .9 이상

이면 좋은 적합도 .9 이하일 경우 보통 적합

도로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연구 도구

한국판 정신적 오염 척도(Korean version 

of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 

Mental Contamination: K-VOCI-MC)

정신적 오염 척도는 정신적 오염을 경험하

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Rachman(2006)에 의

해 개발된 척도로, 총 20개 문항을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며 전체 응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오염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탐구

한 선행연구들에서 정신적 오염척도는 단일

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Inozu et al., 

2016; Lebrun et al., 2023; Melli et al., 2015), 

Cronbach’s α는 임상군과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85~.97 사이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

였다(Inozu et al., 2016; Melli et al., 2015; 

Radomsky et al., 2014). 본 연구에선 원저자에

게 동의를 구한 후, 외국어로 되어있는 원척

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Korean 

version of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Revised: OCI-R-K)

K-VOCI-MC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해 OCI-R-K을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 목록은 Foa 등(2002)이 강박장애 

증상의 빈도 및 증상과 관련된 불편감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단축형 강박증상목록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을 임준석

(2007)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이다. 세척, 확인, 

정돈, 강박, 저장, 중화 행동의 6가지 하위척

도를 지니며 각 하위척도 당 3개의 문항을 포

함한다. 응답자는 총 18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증상의 심

각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임준석(2007)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90이었

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임준석

의 연구에서는 하위척도별 Cronbach’s α값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강혜림(2019)의 연구에서

는 세척 .72, 강박 .63, 저장 .75, 정돈 .77, 확

인 .76, 중화 행동 .66의 수치를 보였다.

한국어판 백 우울 설문지 2판(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K-VOCI-MC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해 한국어판 BDI-II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

는 우울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백 우

울 척도 2판을 성형모 등(2008)이 번안, 타당

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죄책감, 무가치감, 자

기비난 등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인지, 기운 

없음, 흥미 상실, 피곤함 등을 포함하는 신체

적인 증상, 그리고 울음, 슬픔과 같은 정서적 

증상 및 수면과 식욕 변화의 3요인 구조를 보

이며, 각각 6개, 8개, 7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응답자는 총 21개 문항을 0~3점으로 평정하

게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심각

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성형모 등(2008)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83,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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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표본 A는 만 16세 이상의 170명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남성 63, 여성 107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평균 연령은 32.17(SD=12.85)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4로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의 상승이 발생하는 

문항이 없으므로 20문항 모두 분석에 포함시

켰다. 문항들의 왜도, 첨도가 모두 절대값 3 

이내였으며 KMO 지수는 .926, Bartlett 지수는 

2267.250(p<.001)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하

며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공통요인분석의 최대

우도 추정법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사

용한 선행연구도 존재하지만 수집된 자료가 

모집단이 아닌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자료를 

표본 집단이라고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이 적합

하다고 판단했다(이영준, 2002).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요인 간의 상관이 있을 것이 강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사각회전 방식을 채택하여 

직접 오블리민(oblimin) 방식으로 회전을 실시

하였다(이은영, 왕은자, 2017). 그 결과, 고유값

(eigen value)이 4요인 이후부터 1 이하로 떨어

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요인 구조의 경

우 한 요인이 2문항 이하이므로 구조적 안정

성이 떨어져 타당도가 낮다고 판단해 기각하

였다(Costello & Osborne, 2005). 따라서 최종 구

조 확정을 위해 1요인 구조와 2요인 구조를 

비교하였다. 먼저, 2요인 구조의 경우 요인 1

에 12개 문항(문항 5, 8, 7, 15, 14, 4, 11, 10, 

1, 13, 2, 18), 요인 2에 8개 문항(문항12, 16, 

19, 3, 6, 17, 9, 20)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요인 

1에 속하는 ‘나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특정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느낌이나 오염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더러운 것을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

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등의 내용이 문항 2

의 문항인 ‘나는 자주 이유도 모른 채 더럽거

나 오염되었다고 느낀다.’, ‘나는 자주 내 몸 

안도 더럽다고 느낀다.’ 등과 내용적으로 변

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각 회전을 

실시할 경우, 구조행렬과 패턴행렬의 결과가 

산출되는데 구조행렬은 각 요인이 문항에 갖

는 고유한 변량과 공분산을 합한 값을 나타

낸다(Nunnally & Bernstein, 1994). 공분산은 상

관을 뜻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문항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행렬을 살펴보았을 때 문항 8, 문항 5를 제외

하고 모두 양쪽 요인에 모두 상관이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원진 등, 2018). 따라

서 2개의 요인을 분리할 유인이 부족하여 2

요인 구조를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요인 구조의 경우, 원척도가 1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누적 분산비율이 1요인 

구조만으로 51.22%가 만족된다는 점에서 타당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Hair 등(1995)에 따르

면 누적분산 비율 50~60%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스크리도표에서 1요인 이후

에 급격하게 경사가 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최소 요인 부하량의 

기준을 .30∼.50으로 보았는데, 표 1에서 볼 

수 있듯 요인별 부하량이 .490~.819의 적절

한 수치를 보여 1요인 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ang,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1개의 요인 구조를 채택하였고, 이것이 

원척도와 동일한 문항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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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1

1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내적으론 더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540

2 불쾌한 이미지나 기억을 떠올리면 내적으로 더러워졌다고 느낀다. .713

3 아무리 꼼꼼하게 씻어도 더이상 깨끗해지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754

4 만일 다른 사람이 내게 역겨운 말을 하면, 더럽혀졌다고 느낀다. .703

5
나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특정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느낌이나 오염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683

6 피부 아래로도 더럽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다. .768

7 어떤 사람들은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더럽다고 느껴진다. .625

8
더러운 것을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741

9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낄 때, 나는 자주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같이 느낀다. .748

10 나는 자주 더러움에 대한 원하지 않는 불쾌한 생각들을 경험한다. .771

11 어떤 물건들은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더럽게 느껴진다. .490

12 나는 자주 이유도 모른 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낀다. .770

13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낄 때, 나는 자주 분노도 같이 느낀다. .681

14 원치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 때문에 오염되거나 더럽다고 느끼는 때가 자주 있다. .819

15 특정한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낀다. .703

16 나는 자주 내 몸 안도 더럽다고 느낀다. .787

17 만약 원하지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들을 떠올리면, 씻어야 한다. .731

18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는 내가 더럽거나 오염되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500

19 오염에 관한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찰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 .706

20 나는 마음을 정화할 필요성을 자주 느낀다. .581

표 1. K-VOCI-MC(한국판 정신적 오염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해당되는 1가지 요인을 ‘정신적 오염(Mental 

Contamination, MC)’으로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표본 B는 A와 동일한 연령대의 33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남성 126명 여성 20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연령은 30.70(SD=12.16)이

다.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 3 이내로 정규

성을 만족하였으며 KMO 지수는 .957, Bartlett 

값은 3725.815(p<.001)으로 두 값 모두에서 요

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검사의 1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

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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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
RMSEA

(90% CI)
CFI TLI SRMR

연구모형 331 <.001 .085(.077~.093) .888 .875 .531

연구모형(수정지수 적용) 331 <.001 .079(.071~.087) .904 .892 .501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OCI-R-K 세척 강박 저장 정돈 확인 중화 행동

K-VOCI-MC .728** .624** .663** .495** .458** .582** .590**

주. **p<.01

표 3. K-VOCI-MC(한국판 정신적 오염척도)와 OCI-R-K(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의 상관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SRMR은 각각 

.085, .0531로 적합하게 산출되었으나 증분 적

합지수인 TLI, CFI가 각각 .875, .888로 다소 

미흡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적합도는 문

항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낮게 나타날 

수 있다(김명숙, 2013). 본 척도의 경우에도 

‘나는 자주 내 몸 안도 더럽다고 느낀다.’, ‘오

염에 관한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찰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 ‘만약 원하지 않는 혐오스러

운 생각들을 떠올리면, 씻어야 한다.’ 등의 문

항을 살펴볼 때 경계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

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정을 증

명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활

용하여 문항 16(‘나는 자주 내 몸 안도 더럽다

고 느낀다.’)과 19(‘오염에 관한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찰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 문항 17

(‘만약 원하지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들을 떠올

리면, 씻어야 한다.’)과 19(‘오염에 관한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찰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의 

측정오차에 상관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

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TLI, CFI, RMSEA, 

SRMR이 각각 .892, .904, .079, .057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로 보통 적합도를 보인 TLI를 제

외한 모든 적합도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을 만

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항 간의 높은 상

관으로 인해 모델의 적합도가 낮아졌을 수 있

음을 지지한다. 원척도의 이론적 배경이 확인

되었다는 점, 수정지수 도입 전에도 절대 적

합도 지수는 확보되었고 증분적합도 지수도 

근소하게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적, 

통계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받아들일 만한 모

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아래 표 2는 수정지수 

도입 전과 후의 적합도 지수이다.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K-VOCI-MC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OCI-R-K와의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신적 오염 요인은 강박장애 증상과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728, p<.01). 하위척

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저장(r=.495, p<.01), 정

돈(r=.458, p<.01), 확인(r=.582, p<.01), 중화 

행동(r=.590, p<.01)과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

을 보였으며 세척(r=.634, p<.01), 강박(r=.663, 

p<.01)과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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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Ⅱ 신체증상 부정적 인지요인 수면, 식욕 변화

K-VOCI-MC .549** .514** .451** .559**

주. **p<.01

표 4. K-VOCI-MC(한국판 정신적 오염척도)와 한국어판 BDI-Ⅱ의 상관

OCI-R-K Welch’s t 검정

상위 집단 하위 집단
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K-VOCI-MC 51.62 16.50 4.96 4.44 31.08 <.001

표 5. OCI-R-K 상위 점수집단과 하위 점수집단 간 비모수 T 검정 결과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BDI-Ⅱ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신적 오염 요인은 

신체증상 요인(r=.514, p<.01), 수면, 식욕변화 

및 정서증상 요인(r=.559, p<.01), 부정적 인지 

요인(r=.451, p<.01)과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

였다. 또한 우울 전체와도 보통의 상관을 보

였다(r=.549, p<.01). 또한 K-VOCI-MC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OCI-R-K 검사의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 집단의 K-VOCI-MC 점

수의 총점을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하였다. 제시된 두 집단에 대한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p값이 .05보다 작은 값을 보

여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 집단의 모분산

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두 집단의 비교를 위

해 비모수 검정인 Welch’s t 검정을 실시하였

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 분석 결과 p값은 

.001보다 작아 두 집단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정신적 오염에 대한 이론적, 

임상적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양

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Rachman(2006)이 개발한 정신적 오염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본 A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척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내적 합치도를 분

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채택된 요인 구조가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표본 B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박장애 증상 및 

우울과의 상관을 분석하고 강박장애 증상의 

상위, 하위 집단이 정신적 오염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표본 A의 데이터를 활용해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한국판 정신적 오염 척도의 1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표본 B의 데이터

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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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조가 양호한 적합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등에서도 

해당 척도를 자국의 언어로 번안, 타당화하는 

가운데 대학생, 일반 성인, 강박장애 임상군

을 대상으로 1요인 구조가 적합함을 검증한 

바 있다(Inozu et al., 2016; Lebrun et al., 2023; 

Melli et al., 2015). 본 연구 결과는 정신적 오

염 척도의 요인 구조가 범문화적으로 안정적

이며, 정신적 오염이 다양한 문화권 및 집단

에서 발견되는 심리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내적 합치

도를 분석한 결과 양호한 Cronbach’s α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정신적 오염 

척도가 정신적 오염이라는 심리적 구인을 안

정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을 나타낸다.

수렴 타당도 확보를 위한 상관분석 결과, 

정신적 오염은 OCI-R-K의 전체 점수 및 6가지 

하위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적 오염이 강박장애의 하

위 증상으로서 개념화되어 온 것이나, 많은 

선행 연구들이 비임상군과 임상군 모두에서 

정신적 오염과 기존 강박장애 증상 간의 높은 

상관을 보고했다는 사실과 일관된다(Inozu et 

al., 2016; Mathes et al., 2019; Melli et al., 2015)

OCI-R-K의 하위 유형들 중에서도 특히 세

척, 강박 요인은 정신적 오염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세척 하위척도와의 높은 상관은 정신

적 오염이 오염에 대한 민감성과 불안감에 관

련되어 있으며 씻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강박 요인과의 높은 상관은 정신적 오

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고를 통제하는 성

향이나 생각과 행동의 융합에 관련돼 있다는 

점에 기인했을 수 있다. 많은 연구가들이 높

은 수준의 통제욕구를 강박장애의 특징으로 

꼽고 있으며(김윤희, 서수균, 2008), OCI-R-K의 

강박 하위척도에도 ‘나는 내 생각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나는 나의 의지에 반하

여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나는 자주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사고와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된다(Foa 

et al., 2002). 정신적 오염을 경험하는 이들 역

시 비도덕적이거나 더러운 생각이 떠오른 것

만으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여길 수 

있으며(Coughtrey et al., 2013), 혐오스럽고 수용

하기 어려운 침투적인 생각들을 수정하고 싶

어할 수 있다(Rachman, 2004; Radomsky et al., 

2018). Inozu 등(2016)의 연구에서 정신적 오염

이 사고와 행동의 융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이나, Jacoby 등(2018)의 연구에서 정신

적 오염이 용납할 수 없는 강박사고와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인 바 있다는 점 역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들에 대한 통제와 정신

적 오염의 관련성을 지지한다. 

변별 타당도 확보를 위한 상관분석에서, 정

신적 오염과 우울이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변인이 낮은 상관을 보일 거란 초

기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이러한 수치는 

강박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을 더 강하게 겪을 

수 있다는 점(박정희, 이은희, 2008)이나 강박

장애와 우울증의 높은 공진단율(Abramowitz et 

al., 2007)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BDI-Ⅱ와의 상관계수가 OCI-R-K과의 상관

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기에 

부분적으로 변별 타당도가 지지되었다고 판단

된다. 또한 OCI-R-K의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 집단을 나누어 정신적 오염에 있어 유의

한 점수 차이가 있는지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

과, 상위 25% 집단이 하위 25%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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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정신적 오염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척도가 강박장애 증상을 

겪는 내담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군을 변별하

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정신적 오

염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를 심리적 구인으로서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

다는 점을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전통적으로 오염에 대한 두려움

이 물리적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유

발된다고 이해되던 것과 달리, 더럽거나 비도

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건, 

물건을 떠올리는 것이나 심리적 신체적 위해

를 겪는 것과 같이 오염 물질과의 물리적 접

촉이 배제된 경우에도 불안감과 강박적인 청

결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정신적 오염을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그 타당도를 검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신적 오염은 그 자체로 고통감을 유발하는 

증상이자 강박장애 증상이나 개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국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

라서 앞으로 연구 장면에서 본 척도가 한국인

이 경험하는 정신적 오염의 속성과 그 영향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학술적 진전이 이뤄진다면 임상 현

장에서는 본 척도를 통해 내담자들의 정신적 

오염 성향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강박장애

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노출 및 반응방지법과 같은 기존 개입의 제한

된 효과 이면에는 개입의 표적이 되지 못한 

위험 요인 및 기제가 있을 수 있기에(Clauss & 

Bardeen, 2022), 정신적 오염을 고려한 상담 개

입이 기존 개입의 한계를 보완하고 강박장애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령 혐오 경향성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정신적 오염의 영향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강박장애 증상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Melli et al., 2014), 이들의 정신적 오염 

수준을 측정, 관리함으로써 강박장애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 연구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하

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강박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연구되

어왔고, 강박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

더라도 증상을 겪는 데에 있어 임상군과 증상 

심각도 상의 차이만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

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신적 오염의 1요인 구

조와 강박장애 관련 변인과의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임상군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추

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척도는 아직 측정의 민감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실무 장면에서 증상의 변화 수준을 측정하는

데 유용할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척도의 

민감성이 보장된다면 임상 장면에서 내담자의 

증상 수준과 호전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척도의 민감도

(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절단 점수(cutoff 

score)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강

박장애 임상군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객

관적인 기준 점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내담자 평가와 연구 참여자 선발 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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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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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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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Scale (VOCI-MC). Mental contamination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of feeling dirty 

without physical contact with a contaminant. It is associated with various symptoms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and influences the severity of symptoms and treatment outcomes. We developed a Korean 

version of VOCI-MC through a translation-back translation method and tested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 550 Korean adults aged 16 or olde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a single-factor structure,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lidated the scale’s single-factor structure. The scale demonstrated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convergent validity was supported by correlations between mental contamination 

and OCD symptoms. Additionally, discriminant validity was established by the differences in mental 

contamination levels between upper and lower groups of OCD symptom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mental contamination, Korean version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fear of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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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내적으론 더럽

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1 2 3 4 5

2
불쾌한 이미지나 기억을 떠올리면 내적으

로 더러워졌다고 느낀다.
1 2 3 4 5

3
아무리 꼼꼼하게 씻어도 더이상 깨끗해지

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4
만일 다른 사람이 내게 역겨운 말을 하면, 

더럽혀졌다고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특정 사람들로

부터 더러운 느낌이나 오염되었다는 느낌

을 받을 때가 있다. 

1 2 3 4 5

6
피부 아래로도 더럽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7
어떤 사람들은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더

럽다고 느껴진다.
1 2 3 4 5

8

더러운 것을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더럽

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

다.

1 2 3 4 5

9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낄 때, 나는 자주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같이 느낀다.
1 2 3 4 5

10
나는 자주 더러움에 대한 원하지 않는 불

쾌한 생각들을 경험한다.
1 2 3 4 5

11
어떤 물건들은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더

럽게 느껴진다.
1 2 3 4 5

12
나는 자주 이유도 모른 채 더럽거나 오염

되었다고 느낀다.
1 2 3 4 5

13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낄 때, 나는 자주 

분노도 같이 느낀다.
1 2 3 4 5

부 록

K-VOCI-MC(한국판 정신적 오염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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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원치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 때문에 오염되

거나 더럽다고 느끼는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15
특정한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서 있는 것만

으로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낀다.
1 2 3 4 5

16 나는 자주 내 몸 안도 더럽다고 느낀다. 1 2 3 4 5

17
만약 원하지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들을 떠

올리면, 씻어야 한다.
1 2 3 4 5

18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는 내가 더럽거나 오

염되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

들에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 2 3 4 5

19
오염에 관한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찰 것 같

아서 매우 불안하다.
1 2 3 4 5

20 나는 마음을 정화할 필요성을 자주 느낀다. 1 2 3 4 5

K-VOCI-MC(한국판 정신적 오염척도)


